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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28.(수) 08:00 배포 2026. 10. 28.(수) 08:00

문체부 장관,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건설 현장 방문
- ’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2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건설
- ‘케이-컬처’ 관광을 대표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28일(수) 오후 5시, 

‘서울아레나’ 건설 현장(서울 도봉구 창동)을 찾아 건설 현황과 개관 준비 

상황을 확인한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 김성환 의원 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오기형 의원, 김재섭 의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그간 케이팝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국내 대중음악 공연 수요는 크게 

증가*했으나, 전천후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실내 공연장이 부족하고, 이미 

운영 중인 실내 공연장도 처음에 체육시설·전시장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대중음악에 특화된 전문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건설하고 있는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설계되어 케이팝을 상징

하는 주요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11월에 착공한 ‘서울

아레나’는 2027년 6월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

교류위원회가 2027년 12월에 개최할 예정인 ‘케이-컬처’ 행사 ‘패노메논’의 

주 행사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대중음악 공연건수/티켓판매액: ’23년 3,619건/5,766억 원 → ’25년 4,677건/9,817억 원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서울시의 서울아레나 건설 추진 현황과 개관 대비 

준비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아레나 건설 현장 확인이 이어진다. 현장에서는 

서울아레나 개관을 대비한 교통·숙박 등 준비 상황,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관객 입·퇴장 동선 및 인파 관리 계획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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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장관은 “방탄소년단(BTS)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공연은 숙박, 관광, 

쇼핑과 어우러지면서 ‘케이-컬처’ 팬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되고 있다. 

‘서울아레나’가 한국 대중음악의 상징적인 거점이자 대중적인 관광장소가 

되도록 중앙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민과 관람객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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